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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장'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협상 결과에 책임감 느껴, 경쟁력

재점검"

등록 2026.05.27 13:54:02  |  수정 2026.05.27 14:01:1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열

린 삼성전자 DX부문 '2026년 상생협력 데이(DAY)'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제공)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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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을 총괄하는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이 2026년도 임금협상 결과에 반발

하는 DX 부문 직원들을 다독이고 나섰다. 

최근 불거진 부문 간 성과급 격차로 인한 임직원들의 동요를 직접 진화하며,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고강도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노태문 사장은 27일 DX 부문 임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시지에서 "사업 환경과 업황의 차이가 부문별로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에 부문장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임금협상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소외감과 박탈감, 회사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직원들의 상실감에 공감을 표했다.



노사 임금협상에서 DS(반도체) 부문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메모리 사

업부 직원은 6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지급받게 됐다.

반면 DX 부문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에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이 결정되면서 DX 부문 직원들 사이에서 처

우 차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바 있다.

노 사장은 현재 DX 부문이 직면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현재 DX부문이 마주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수요의 불확실성, 높아진 원가와 비용 부담, 더욱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쉽지 않은 비즈니스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위기 돌파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노 사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분명히 직시하고, DX부문의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며 "사업별로 무엇

을 바꿔야 하는지, 어디에 더 과감하게 집중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 제가 더 직접 보고 챙기겠다"고 강조

했다.

또한 "원가 구조와 사업 운영 방식, 상품 경쟁력과 실행 체계까지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고, 중장기 성장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

져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노 사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는 DX부문이 다시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제가 더 앞에서 뛰겠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자부심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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